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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인공지능 수용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수준과 감정적 요인이 인공지능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영향을 정부신뢰가 조절하
는지 검증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수용의도가 증가하였고, 인공지능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으로 형성될수록 인공지능의 수용의도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수
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인공지능에 대한 감정, 정부신뢰, 지식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규제에 대한 정부신뢰가 높을수
록 수용의도가 증가하였으며, 규제에 대한 정부신뢰가 낮은 집단일수록 인공지능에 대한 감정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
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종교가 인공지능 수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후속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전반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과 감정, 그리고 규제에 대한 
정부신뢰라는 변인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실증 분석하여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인공지능,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 인공지능에 대한 감정, 정부신뢰, 위계적 회귀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implications for government policy aimed at increasing 
public’s intention to accept AI. Knowledge regarding AI and feelings regarding AI were found to 
influence acceptance to intention towards AI.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then conducted to 
explore the moderation effect of confidence in government on knowledge and feelings regarding AI. 
Results showed that as advanced knowledge regarding AI has a positive influence on acceptance 
intention towards AI and negative feelings regarding AI has a negative influence on acceptance 
intention towards AI. Feelings regarding AI had the highest impact on acceptance intention towards AI, 
followed by confidence in government and knowledge regarding AI. Results also revealed that a high 
level of confidence in government regulations was associated with greater acceptance intention towards 
AI and a low level of confidence in government regulations acceptance intention towards AI was more 
influenced by feelings regarding AI than by knowledge regarding AI. Furthermore, religion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acceptance intention towards AI, which provides one insightful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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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새로운 과학기술은 삶의 질을 높여주고, 편리하고 윤

택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치명적인 위험을 안길 수
도 있는 존재이다. 특히 현 시대를 대변하는 새로운 과학
기술인 인공지능은 이러한 양면성으로 인해 매우 강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1,2]. 이러한 양면성으로 다양
한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과 판
단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주요한 변인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인간의 판단에는 지식과 경험, 정치, 
사회･문화적 환경, 개인의 가치관 및 특성 등 다양한 요
인이 작용하는데[3-5], 지식은 과학기술을 수용하는데 
있어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다[5-8]. 

국외에서는 특정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
우, 과학기술에 대한 감정이 인식과 판단에 중요하다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여기서 과학기술에 대한 감정은 지
식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해당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술을 수용하는데 있어 감정의 역할이 
지식 보다 중요하다는 연구들이 나타났다[5,9,10]. 그러
나 국내에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감정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이고, 인공지능의 인식
과 판단에 있어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감정의 영향
력을 파악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과 판단에 있어 신뢰가 중
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신뢰가 형성되면 인
지한 위험을 감소시켜 수용의도를 높일 수 있으며, 복잡
성과 불확실성을 완화시켜 긍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있어 지
식이라는 요인보다 신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4-6, 11-13]. 

현재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수준 관련 연구는 인공
지능 스피커, 디바이스 등에 한정적인 영역에서 실시되었
고, 전반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감정적 요인이나 신뢰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수준과 감정이 인공지능 수용의도
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이러한 효과가 정부신뢰에 
의해 조절되는지 검증하여 인공지능의 수용의도를 증가
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존문헌 검토

수용(acceptance)은 특정 대상의 내적 외적 가치를 
받아들이는데 있어 개인의 태도나 인식의 정도를 의미한
다[14]. 새로운 과학기술을 수용한다는 것은 정책 등에 
대한 상호적인 인식 공유를 통하여 해당 과학기술 및 정
책을 받아들일 만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5]. 

과학기술의 수용의도와 관련한 기존연구는 주로 과학
지식과 위험인식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실시되었고], 
개인이 위험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불안이 
감소하여 수용의도를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16]. 또
한 과학기술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수록 수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17].

이처럼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및 판단에는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경험, 정치, 사회･문화적 환경, 개인의 
가치관 및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5].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은 대중들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식의 강력한 양면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감정적, 정치적 요인 등
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기술의 수용에 있어 지식은 중요한 요소이다. 더
욱이 새로운 과학기술인 인공지능에 대해 모두가 지식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지식은 주요한 연구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원인은 그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3-6]. 지식이 증가하면 위험에 대한 지각을 감소시켜 해
당 기술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다양한 연구
에서 이러한 프로세스는 검증이 되었는데, 원자력, 나노
기술, 유전자변형식품 등과 관련한 지식은 해당 과학기술
의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3,6,12,13,18,19]. 

새로운 과학기술인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은 인공지능 
수용의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가정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수준은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수용에 있어 관련 지식의 한계점이 

나타나자 많은 연구자들은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학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연구를 시도하여 지
식과 대비되는 개념인 개인이 가지는 과학기술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인 수용에 준거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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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9-10].

다수의 연구에서 과학기술 수용에 있어 감정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적능력 보다는 감정의 영역이 중
요하다고 주장하였다[5,9,10,21].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
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 인공지능에 대한 감정적 요인은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수용에 있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
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뢰가 형성되면 인지한 
위험을 감소시켜 수용의도를 높일 수 있으며,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완화시켜 긍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4-6, 
11-13].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신뢰는 수용의도에 매우 큰 영향
력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 정부신뢰를 
높여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4]. 또한 신뢰
가 형성되면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보다 사람 또는 기관,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두어 판단한다고 언급하며 
신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도 존재한다[22]. 이와 
같이 정부에 대한 신뢰는 과학기술의 수용의도에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4-6, 22-24]. 

하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이 지각하는 다양한 요인과 규
제에 대한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결과가 충분치 않은 점
을 고려해 양방향 가설로 살펴보고자 한다. 

H3: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 및 감정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신뢰에 따라 다를 것이다. 

H3-1: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은 정부신뢰에 따라 다를 것이다. 

H3-2: 인공지능에 대한 감정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은 정부신뢰에 따라 다를 것이다. 

3. 연구설계 
3.1 가설에 따른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한 기존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과학기술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여러 선
행연구에서 시도되었다. 그 중에서도 지식과 감정적 요
인, 정부신뢰는 과학기술 수용의도와 관련된 주요 변인이
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들을 현 시점의 새로운 과학기술인 인공지능에 
적용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수준과 감정
적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수용의도
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효과가 정부
신뢰라는 변인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Fig. 1에 제시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3.2 변인의 측정
3.2.1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수준은 인공지능에 대한 주관적

인 지식 정도이며, 선행연구[5]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고
하여 구성하였다. 문항은 ‘나는 인공지능에 대해 잘 알고 
있다.’이며,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측정하였다.

3.2.2 인공지능에 대한 감정
인공지능에 대한 감정은 인공지능에 대한 주관적인 감

정의 정도로 선행연구[5, 10]의 문항을 참고하여 ‘통제할 
수 있는–통제할 수 없는’, ‘두렵지 않은-두려운’, ‘윤리적-
비윤리적, ‘긍정-부정’ 등의 17가지의 감정을 구성하고, 
이를 7점 의미분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
로 사용하였다.

3.2.3 정부신뢰
정부신뢰는 위험관리 주체로서 규제에 대한 정부 신뢰

수준으로 선행연구[6, 12]를 참고하여 ‘나는 정부가 인공
지능을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안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부의 다양한 규제로 인해 인공지능의 
위험이 줄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부가 내놓은 인공지
능에 대한 규제를 신뢰한다.’로 구성하였으며, 5점 리커
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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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수용의도
수용의도는 인공지능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인정하는 

정도이며, 선행연구[14,25,26]를 참고하여 ‘나는 인공지
능을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나는 인공지능을 지
지한다.’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3 표본 특성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마이

크로밀엠브레인을 통해 총 1.969명의 설문을 실시하였
으며,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정리하
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949명(48.2%), 여
성 1020명(51.8%)으로 여성의 비중이 다소 높았다. 연령
대는 중･고등학생인 10대 650명(33%), 대학생인 20대 
437명(22.2%), 직장인인 30대 436명(22.1%)과 40대 
446명(22.7%)이며, 중학교 이상 1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Variables Number(%) Variables Number(%)

Gender male 949(48.2) Martial 
Status

Single 1478(75.1)
married 491(24.9)female 1020(51.8)

Age

10s 650(33)

Religion

Christian 409(20.8)
Catholic 148(7.5)20s 437(22.2)

Buddhism 167(8.5)30s 436(22.1)
No Religion 1223(62.1)

40s 446(22.7) etc. 22(1.1)

Table 1. Demographic Analysis

3.4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수준과 감정적 요인, 

정부신뢰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정부신뢰에 의해 조절되
는지를 검증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IBM SPSS Statistics v.2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총 3단계에 걸쳐 실시되며, 이전 
단계는 이후 단계에서는 통제변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당 단계에 투입된 변인들의 고유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
인,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 그리고 3단계에서는 조절변
인과 각 독립변인과의 상호작용항(3단계)을 투입하여 영
향 요인과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4. 분석결과
분석에 앞서 측정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였

다. 각 개념들에 포함된 문항이 동일한 차원에서 개념을 
측정하는 가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도하
였고,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방법과 직교
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하였다. 고유값(eigen value) 1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선택하여 문항을 선정하였고, 모형
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와 Bartlet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MO=.928, 
Bartlett 검정 p=.000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
였고, 4개 요인의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각 측정척도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 
분석방법을 이용하였고, 그 결과 인공지능에 대한 감정
(Cronbach’s α=0.910), 정부신뢰(Cronbach’s α
=0.832), 수용의도(Cronbach’s α=0.752) 모두 
Cronbach’s alpha 계수가 0.7 이상으로 나타나 각 측
정항목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다중공선성을 확인을 위해 분산팽창계수
(VIF)와 더빈-왓슨(Durbin-Watson) 값을 확인하였다. 
VIF값이 모두 10이하이고, Durbin-Watson 값 역시 
2.011로 2에 근접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
타나지 않았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제시한 분석결
과는 Table 2와 같고, 연구가설 검증 결과의 도식화는 
Fig. 2에 제시하였다. 

Fig. 2. Hypothesis Testing

1단계,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종속변수인 수용의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약4.2%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F=9.649, p<0.001).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지식과 감정을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21.9%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설명력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62.931, p<0.001). 
지식(t=10.057, p<0.001)과 감정(t=-19.080, p<.001)은 
수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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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조절변수, 독립변수와 조절
변수의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한 결과, 설명력은 약 6.8%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68.480, p<0.001). 특히, 인공지능에 대한 감정과 정
부신뢰는 유의한 상호작용효과(interaction effect)를 
보였는데, 이를 통해 두 개의 독립변수 중 인공지능에 대
한 감정적 요인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정부신뢰가 
조절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각 변인이 인공지능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
향력을 살펴보면,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성별과 종교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남자가 여자보다 인공지능에 수
용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β=-.068, t=-3.603, 
p<.001). 그리고 종교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무교인 
사람이 기독교(β=-.043, t=-2.215, p<.05), 천주교(β
=-.047, t=-2.458, p<.05), 기타 종교(β=-.063, 
t=-3.372, p<.01) 보다 인공지능 수용의도가 높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독립변인 중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H1)은 
인공지능 수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t=10.057, p<.001). 인공지능에 대한 감정(H2)도 

인공지능 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t=-19.080, 
p<.001)으로 확인되어 가설1과 가설2는 지지되었다.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인공지능에 대한 감정(β=-.363, t=-19.080, 
p<.001),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정부신뢰(β=.234, 
t=11.935, p<.001),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β=.210, 
t=10.057, p<.001)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인공
지능에 대한 감정과 정부신뢰(β=.123, t=6.589, p<.001)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 가설 3-2는 채택되었으나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과 정부신뢰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독립변인과 정부신뢰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시각화하
기 위해 각 변인들을 평균값으로 이분화 한 후, 인공지능
에 대한 감정을 독립변수, 인공지능의 수용의도를 종속변
수로 하여 정부신뢰의 상호작용효과를 표현하여, Fig 3
에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신뢰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수용
의도가 높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신뢰가 높은 집단
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감정이 따뜻하고 긍정적이라고 느

Variables Model1 Model2 Model3
SE β t(p) SE β t(p) SE β t(p) VIF

Constant .061 58.722*** .055 62.389*** .052 65.048***
Gender .033 -.145 -6.525*** .029 -.076 -3.877*** .028 -.068 -3.603*** 1.032

Martial Status .051 -.026 -.884 .045 -.015 -.574 .043 -.010 -.415 1.834

Age
(10s)

20s .045 -.056 -2.198* .041 .017 .716 .039 .036 1.610 1.436
30s .049 -.113 -4.047*** .046 -.007 -.266 .044 .008 .314 1.768
40s .057 -.142 -4.417*** .052 -.038 -1.308 .049 -.039 -1.387 2.290

Religion
(No

Religion)

Christia
n .041 -.057 -2.480* .036 -.047 -2.353* .035 -.043 -2.215* 1.073

Catholic .063 -.031 -1.382 .056 -.041 -2.047* .053 -.047 -2.458* 1.056
Buddhis

m .060 -.030 -1.307 .053 -.006 -.291 .050 -.015 -.773 1.068
etc. .155 -.050 -2.271* .136 -.058 -2.959** .130 -.063 -3.372** 1.017

Knowledge .018 .258 12.017*** .018 .210 10.057*** 1.275
Feelings .017 -.386 -19.513*** .016 -.363 -19.080*** 1.055

Confidence in 
Government .019 .234 11.935*** 1.117
Knowledge *
Confidence in 
Government

.018 .013 .664 1.041

Feelings *
Confidence in 
Government

.016 .123 6.589*** 1.018

R²,△R², F, p R²=.042, △R²=.038
F=9.649, p<0.001

R²=.261, △R²=.257
F=62.931 p<0.001

R²=.329, △R²=.325, F=68.480,
p<0.001, Dubin-Watson=2.011

*p<.05, **p<.01, ***p<.001

Table 2.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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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수용자들은 인공지능이 차갑고 부정적으로 받아들
이는 수용자들보다 수용의도가 높았다. 정부신뢰가 낮은 
집단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감정이 따뜻하고 긍정적인 
집단이 수용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신뢰
가 높은 집단, 낮은 집단 모두 인공지능에 대한 감정이 
따뜻하고 긍정적일수록 인공지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는데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감정적 요인
이 인공지능 수용의도에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신뢰가 낮은 집단의 기울기가 정부신뢰
가 높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
한 현상은 인공지능에 대한 감정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부신뢰가 낮은 집단에서 더 두드러진다는 것
을 보여준다.

5. 결론
본 연구는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수준과 감정적 요인, 

정부신뢰가 인공지능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
하였고, 이러한 영향력이 정부신뢰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 감정, 규제에 대한 정부신뢰 모두 인공지능에 대한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인공지능에 대해 개인
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지식이 많을수록, 감정이 따뜻하
고 긍정적일수록, 규제에 대한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수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인공지능에 대한 감정, 정부신
뢰,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부신뢰의 상호작용효과는 인공지능에 대
한 지식수준에서 나타나지 않았고, 인공지능에 대한 감정
에서만 나타났다. 특히, 규제에 대한 정부신뢰가 낮은 집

단일수록 인공지능에 대한 감정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
향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
공지능에 대한 지식을 높일 교육적 차원의 노력도 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 따뜻하고 긍
정적인 존재임을 알릴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사
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인 뉴스에서도 인
공지능은 사람들에게 알파고, 로봇,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존재 등으로 노출되어지고, 광고, 영화, 드라마 등에
서도 이성적 소구나 이성적 제품들과 주로 매칭 되어 차
가운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인공지능
을 차갑고 부정적인 존재로 지각하게 하여 인공지능을 
수용하는데 있어 심리적 진입장벽을 만들 수도 있다. 따
라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유통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이 함께하고 어우러지는 프레임이나 감
성적 소구, 감성적 제품들과 함께 노출시키는 활동들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공지능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이
든 간에 정부가 내놓은 인공지능 관련 규제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 줄 것이라는 정부신뢰도가 높은 
사람들은 정부신뢰도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인공지능의 
수용의도가 높았다. 따라서 국민들이 인공지능으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판단하여 이를 제어할 수 있
는 인공지능 관련 규제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밝힌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성별과 종
교가 인공지능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종교와 인공지능의 수용의도는 가치관, 
종교적 이념 등의 이슈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구
분해서 살펴본다면 보다 풍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과 판단에 초기연구로 
전반적인 인공지능에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였으나 각 변인들의 측정항목을 세세하게 반영하
지 못했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인공
지능에 대한 객관적 지식, 신뢰 등의 문항을 개발하여 체
계적인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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